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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현황 및 한-필리핀 경제협력 관계

 1. 경제현황

 
□ 민간소비 증가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7년 경제성장률 6.8% 전망

  ○ 필리핀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1.1%까지

하락하는 등 2000년대 초반 주변국에 비해 성장세가 부진하였음. 그 후

2010년에 출범한 아키노(Aquino) 정권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시현함.

  ○ 2014∼15년 경제성장률은 하이엔 태풍(`13.11월)으로 인한 농업·제조업

부문의 피해와 함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6% 내외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그러나 2016년에는 견조한 소비지출 지속, 두테르테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등에 힘입어 6.8%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전년 수준을 지속할 전망임.

* 아시아 신흥국 중 캄보디아(7.0%), 라오스(6.9%), 방글라데시(6.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소폭 적자 전환 예상

  ○ 재정수지는 경제성장 및 수출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2015년

까지 흑자를 유지함. 그러나 2016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사회

보장비 지출 증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는

GDP 대비 1.0%로 상승할 전망임.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BPO1) 산업 및 관광업

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수지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2016년까지 흑자를 지속함. 그러나 2017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소폭 적자 전환이 예상됨.

1) 업무 처리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의 약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역량을 제외한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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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2013 ∼ 17년)

구     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제 성 장 률 % 7.1 6.2 5.9 6.8 6.8

명 목 G D P 억 달러 2,718 2,848 2,925 2,047 3,297

1 인 당  G D P 달러 2,769 2,844 2,863 2,924 3,1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9 4.2 1.4 1.8 3.6

재 정 수 지 / G D P % 0.2 0.9 0.6 -0.4 -1.0

경 상 수 지 / G D P % 4.2 3.8 2.5 0.2 -0.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4.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건설업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세 시현

  ○ 필리핀은 BPO 산업을 필두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 3차 산업이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반면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의 규모는 3차 산업의 절반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 표 2 > 필리핀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차 산 업 11.8 11.3 11.3 10.3 9.7

2 차 산 업 31.3 31.1 31.3 30.9 30.8

3 차 산 업 56.9 57.6 57.4 58.8 59.5

자료: CEIC를 토대로 계산.

  ○ 그러나 2차 산업 내에서 건설업은 아키노 정부 집권기(2010∼16년)의

인프라 투자정책에 힘입어, 최근 5년간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옴. 두테르테 정부 역시 아키노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함에 따라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건설업 성장률: 21.2%(`12) → 14.2%(`13) → 11.0%(`14) → 12.7%(`15) → 16.0%(`16)
 
□ 일본, 중국, 미국 등 3대 경제대국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필리핀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으로

2015년 기준 5개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액의 54.2%를 차지함.

조재동 | 2017-07-07 18:29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유망진출산업 분석시리즈 (5) 필리핀

keri.koreaexim.go.kr- 3 -

  ○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이자 흑자국인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체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중국과 싱가포르에게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 > 필리핀의 주요 교역대상국(2015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국 가 명 수 출(A) 수 입(B) 교역규모(A+B) 비중(%)

1 일 본 12,381 7,023 19,404 14.7

2 중 국 6,393 11,915 18,308 13.9
3 미 국 8,811 7,940 16,751 12.7
4 싱가포르 3,650 5,146 8,796 6.7
5 홍 콩 6,199 2,000 8,199 6.2
6 대 만 2,177 5,787 7,964 6.0
7 한 국 2,515 4,771 7,283 5.5

- 소 계 42,126 44,582 86,705 65.7
- 총 계 58,369 73,340 131,709 100.0

주: 교역규모 기준 상위 국가순으로 정렬.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필리핀 경제협력 관계

 
□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정치·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

  ○ 필리핀은 1949년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첫 번째로 수교를 맺은

국가로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전통적인 우방국임. 양국은 지난 60년

간 정상 방문, 개발 원조, 인적 교류를 통해 정치·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함.

□ 2014년 이후 교역 증가세 다소 둔화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교역은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4년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함.

― 다만 2015∼16년에는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전반적인 교역규모 감소로 인해

양국의 교역규모가 다소 축소됨.

  ○ 2016년 기준 필리핀은 한국의 제13위 수출국이자, 제28위 수입국임.

한편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은 제7위 수출국이자, 제6위 수입국(2015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우리나라 의존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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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28.6%), 석유제품(11.2%), 자동차(5.8%), 컴퓨터(5.0%)

이며,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24.2%), 동(銅)제품(12.4%), 곡실류(11.0%) 등임.

< 그림 1 > 한-필리핀 교역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함께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

  ○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으로 매년 1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15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제3위

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함.

< 표 4 > 필리핀 외국인투자유치 동향(2012∼16년)

단위: 백만 페소

순 위 국 가 2012 2013 2014 2015 2016

1 네 덜 란 드 104,743 24,808  32,784 82,727 49,446 

2 호 주 1,152 4,482  2,449 538 32,440 

3 미 국 39,997 55,344 17,423 21,741 31,428 

4 일 본 69,037 44,784 35,660 54,711 27,059 

5 싱 가 포 르 12,952 9,242 13,945 16,817 24,056 

6 한 국 9,795  8,527  4,155 23,166 16,135 

- 소 계 237,676 147,187 106,416 199,700 180,564

- 총 계 289,544 274,014 186,960 245,216 219,039

주: 2016년 기준 상위 국가순으로 정렬.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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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3월말 누계 기준

신규법인 수 1,612건, 투자금액 35.4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제19위

투자대상국임. 업종별로는 운송·통신장비, 전자부품 등을 비롯한

제조업이 65.8%로 대부분을 차지함.

< 그림 2 > 대 필리핀 업종별 투자비중 (2017년 3월말 누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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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개발계획 및 투자환경

 1. 주요 국가개발계획

 

□ ‘필리핀개발계획(PDP) 2017-2022’ 수립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필리핀개발계획(PDP) 2011-2016

완료 후, 2017년 3월 두 번째 중기개발계획인 PDP 2017-2022를 발표함.

이는 2040년까지 ‘빈곤없는 중산층 사회’, ‘건강한 삶’, ‘신뢰사회’ 등

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임.

  ○ PDP 2017-2022는 2022년까지 연평균 7∼8% 성장률 달성, 빈곤율 완화

(`16년 21.6% → `22년 14%), 실업률 3∼5% 수준으로 감소(현재 5.5%) 등을

중기 목표로 설정함.

   ― 또한 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결집력 강화, 불평등 완화, 성장 잠재력

향상 등 3대 분야와 각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 첨부1: PDP 2017-2022 3대 분야 및 주요 내용 >

□ 두테르테 정부, 10대 사회·경제 아젠다 발표

  ○ 2016년 5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부는 아키노 前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10대 사회·경제 아젠다(10-point

Socio-economic agenda)를 발표함.

< 표 5 > 10대 사회·경제 아젠다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정책

1. 거시경제 재정, 통화, 무역정책 등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 유지
2. 재정 누진세제 개혁 등 효율적인 조세 징수체계 확립

3. 투자환경 경쟁력 강화 및 기업경영여건 개선, 헌법상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4.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확대

5. 농업 농업 및 농촌기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관광 활성화

6. 토지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 권리의 안정성 담보, 토지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병목현상 해결

7. 교육 보건,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민간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교육 시행

8. 과학·기술·예술 과학·기술 및 창조적 예술활동 장려 

9. 빈곤 빈곤층 보호를 위한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10. 인구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산아제한 정책 등 가족계획 시행

자료: 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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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2016년 9월에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11.3% 증액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교육, 공공질서·안전, 경제

서비스 등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예산안은 두테르테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표 6 > 2017년 부문별 예산 지출

단위: 십억 페소, 십억 달러, %

구 분
금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페소 달러주)

일반 공공서비스 1,271.0 26.8 37.9 1.6

교육 637.8 13.4 19.0 30.0

경제서비스 565.5 11.9 16.9 13.3

사회보장 418.6 8.8 12.5 13.0

공공질서·안전 170.8 3.6 5.1 24.0

보건 146.2 3.1 4.4 10.4

국방 115.5 2.4 3.4 14.8

주택 11.6 0.2 0.4 -18.9

환경보호 7.5 0.2 0.2 12.9

여가·문화·종교 5.5 0.1 0.2 -14.3

계 3,350.0 70.5 100.0 11.3

주: 1달러 = 47.5페소(2016년 평균 환율)를 적용하여 계산.
자료: 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췌·정리.

 

 2. 투자환경 

□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FDI 유치액이 저조한 편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에서 필리핀은 99/190위로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기업경영 여건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FDI 유치액2)도 2016년 기준 79억 달러로 베트남(126억 달러), 말레

이시아(99억 달러) 등에 못 미치는 수준임.

* 말레이시아(23위), 태국(46위), 베트남(82위), 인도네시아(91위), 캄보디아(131위)

2) 출처: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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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항목별로는 전기공급(22위), 사업청산(56위)의 순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창업(171위), 소액투자자 보호(137위), 법정분쟁해결(136위) 등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표 7 > 필리핀 기업경영여건 순위

구 분 2015 2016 2017

 필리핀 순위 / 전체 국가수 95/189 103/189 99/190

1 창업(Starting a Business) 161/189 165/189 171/190

2 건축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24/189 99/189 85/190

3 전기공급(Getting Electricity) 16/189 19/189 22/190

4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108/189 112/189 112/190

5 자금조달(Getting Credit) 104/189 109/189 118/190

6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54/189 155/189 137/190

7 세금납부(Paying Taxes) 127/189 126/189 115/190

8 수출입절차(Trading Across Borders) 65/189 95/189 95/190

9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124/189 140/189 136/190

10 사업청산(Resolving Insolvency) 50/189 53/189 56/190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 미국 국무부의 2015 필리핀 투자환경보고서(Philippines Investment

Climate Statement)에 따르면 정치 안정성,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 영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 노동력 보유 등이 긍정적 요소로 언급됨.

반면 열악한 인프라,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만연한 부정부패 등은

부정적 요소로 지적됨.

* 현재 필리핀 헌법은 외국인 투자 지분을 40% 이내로 제한

□ 투자유치우선분야 제정을 통해 중점추진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017년 3월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은 고용창출,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투자유치우선분야(Investment Priority Plan,

IPP)를 발표함. 2017 IPP는 10대 사회·경제 아젠다, PDP 2017-2022 등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선정함.

조재동 | 2017-07-07 18:29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유망진출산업 분석시리즈 (5) 필리핀

keri.koreaexim.go.kr- 9 -

< 표 8 > 2017년 투자유치우선분야 및 주요 내용

주요 분야 상세 내용

1. 제조업
(농산물 가공 포함)

- 무슬림과 유대인 음식을 포함한 농수산물 가공품과 공산품의 
제조를 의미하며, 반제품과 최종 소비를 위한 완제품이 속
하는 식품제조업을 포함

- 제조업은 건물 및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 제조업을 포함하며, 
마닐라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만 인정

2. 농림수산업 - 사육 및 부화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창고, 냉동고, 재배시설, 
포장시설, 무역센터 등 

3. 전략 서비스 산업 - 지적회로설계와 항공장비 유지·보수·운용, 대체에너지, 산업
폐기물 처리, 유·무선통신사업,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등

4. 인프라 및 물류 - 항공·육로·수로교통 개발, LNG 저장처리장치 및 연료공급 
파이프라인 구축, 대용량 수처리시설과 국내 산업단지 조성 등  

5. 보건 서비스 - 마약재활센터 등 의료시설의 설립과 운영 등

6. 대규모 주택사업 - 200만 페소 이내의 도심 내 저가 임대 주택사업

7. 포괄적인 사업 모델 - 농업, 관광업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가치사슬의 
일부로써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의 사업 활동

8. 환경 및 기후변화 - 에너지, 천연자원 및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 오염 방지 및 
최소화, 온실가스배출 감소 등

9. 혁신적인 신기술 - R&D, 임상실험, 혁신기술센터, 사업육성 허브 및 조립실험실 
등 특화산업기반의 설립

10. 에너지

- 석탄·디젤·천연가스·지열 등 재래식 연료와 폐열, 에너지 
저장 축전지 장치 등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에너지 관련 수출품의 생산 및 제조, 에너지 서비스 수출 및 
수출업체 지원 활동 등

자료: KOTRA, ‘2017 필리핀의 투자유치 우선계획(IPP)’에서 발췌·정리.

  ○ BOI는 IPP 대상 산업에 대해 4∼6년간 법인세 면제, 수입품 면세, 통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감독, 기술, 고문 등)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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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망진출산업

 1. 교통 인프라 산업 

 (1) 산업 현황 및 전망

□ 교통량 증가에도 불구, 인프라 확충 미비로 교통 인프라 부족

  ○ 필리핀은 경제성장, 소득증가 등에 따라 교통·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인프라의 유지·보수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신규 인프라 건설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로·
철도·항공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도로 인프라의 경우 국도는 포장률이 약 90%로 양호한 편이나, 총 도로 
연장의 85%를 차지하는 지방도로는 포장률이 18%에 불과함. 아울러
오토바이 등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이 이미 도로

수용량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름.
― 필리핀 도로청에 의하면 상태가 양호한 도로의 비중은 국도의 경우 약 70%,

지방도로는 약 20%에 불과함.

  ○ 철도의 경우 7천개 이상의 도서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상 지역 간

장거리 철도는 운영이 쉽지 않음. 이에 마닐라를 중심으로 경전철

(Light Railway Transits, LRT) 등 도시철도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으나,

도시화율 증가*에 따라 대도시의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2015년 기준 44.4%이며, 2030년 77%까지 상승할 전망

― 지역 간 철도는 San Fernando-마닐라-Legazpi를 잇는 744km 철도가 있으나,

북부 노선인 San Fernando-마닐라 구간(약 266km)은 재해로 인해 1981년

부터 운행이 중단됨. 남부 노선인 마닐라-Legazpi 구간(약 478km)은 2006년

태풍으로 중단된 이후 2011년 하루 1회, 시속 40km로 운행이 재개됨.

― 마닐라 LRT는 현재 LRT-1(20km), LRT-2(13km), MRT-3(17km) 등 3개 노선

으로 구분됨.

※ ADB에 의하면 교통정체로 인한 마닐라의 경제적 손실이 GDP의 4.6% 수준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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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필리핀은 국제공항 10개를 포함해 총 86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여객 수송량이 4배, 화물 수송량이 2배 가까이 증가
하였으나, 관련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되지 못해 공항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 최대 공항인 Ninoy Aquino 국제공항(NAIA)은 편의시설 부족, 출입국

지연 등으로 인해 세계 최악의 공항으로 평가받음. 또한 민간항공청

(CAAP)에 의하면 NAIA의 활주로 체증으로 인한 연료 소모비용이 연간

70억 페소(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표 9 > 필리핀 도로·철도·항공 인프라 현황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도로
(국도)

총 연장 km 31,598 32,227 32,527 32,633
포장도로

길이 km 25,443 26,773 27,816 28,919

도로포장률 % 80.5 83.1 85.5 88.6

철도
여객 수익 천 페소 181,110 234,389 311,480 -

여객 수송량 천 명 15,616 19,969 24,672 -

항공

등록항공기
출발편수 편 241,699 200,532   235,500 278,835 

화물 수송량 백만 톤-km 533 326 457        484 
여객 수송량 천 명 28,541 25,541 29,667 32,231

자료: 세계은행(World Development Indicator),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 종합적인 교통·물류 인프라는 주변국 대비 열악한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2016-2017에 따르면 필리핀은 종합 인프라 부문에서 95/138위를

차지함. 소득 수준이 유사한 동남아 주변국과 비교 시 캄보디아와

비슷하며,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보다는 열위에 있음.

― 세부 항목별로는 도로(106위), 철도(89위), 항만(113위), 항공(116위) 등 전반적

으로 하위권 수준임.

  ○ 세계은행의 2016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서는

64/160위를 차지함.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 비해 열악한 편으로,

향후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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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필리핀 및 동남아 주요국의 GCI 및 LPI 순위

구 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GCI

(138개국 

대상)

종합 인프라주) 95 79 68 60 106

교통 전반주) 112 85 51 80 95

도로 106 89 51 75 93

철도 89 52 23 39 98

항공 116 86 48 62 99

LPI

(160개국 

대상)

종합순위 71 61 38 63 73

인프라 82 70 36 73 99

물류경쟁력 77 62 32 55 89

주: ‘종합 인프라’는 교통·전력·통신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포괄하며, ‘교통 전반’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인프라 수준을 의미.

자료: GCI 2016-2017, LPI 2016.

□ 2017년 인프라 예산 증액, 3개년 인프라 건설계획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 투자 의지 천명

○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인프라 부문에 전년 대비 13.8% 증액한

8,607억 페소를 배정함.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5.7%, GDP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을 임기 내에 GDP의

7%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인프라 예산의 42.1%인 3,627억 페소가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배정됨. 또한 재정적자 한도를 GDP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강한 의지를 보임.

  ○ 아울러 2017년 초 정부는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3개년 인프라 건설

계획(Three-Year Rolling Infrastructure Program, TRIP) 2018-2020’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총 4,895건의 프로젝트에 3.6조 페소

(약 7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세부적으로 지역특화(Region-Specific) 사업이 4,498건/0.93조 페소, 전국적

(Nationwide) 사업이 239건/0.82조 페소, 지역연결(Inter-Regional) 사업이

158건/1.85조 페소를 차지함.

  ― 2017년 4월 75건의 프로젝트가 기 승인되었으며, Mindoro-Batangas 교량,

Camarines-Catanduanes 교량 사업 등이 승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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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인프라 시장 규모 지속적 성장 전망

  ○ 정부의 교통 인프라 개발 정책에 힘입어 교통 인프라 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5%, 향후 10년간 연평균 8.3%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임. 도로

및 철도 인프라 역시 2026년까지 각각 연평균 9.4%, 8.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임.

― 항공 인프라 산업은 도로·철도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더딘 편이나,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후 다수의 공항 개발·확장사업 추진에 힘입어 2026년

까지 7.2%의 연평균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임.

< 그림 3 > 필리핀 교통 인프라 시장 규모 전망

자료: BMI.

 

< 표 11 > 필리핀 교통 인프라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외국 및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임.   

○ 민관협력방식(PPP) 관련 규정 및 체계가 

탄탄함.

○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건설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제도적 역량이 취약해 다수의 프로젝트가 

지연·취소된 사례가 많음.

○ 인프라 자금조달,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이 

대기업 집단에 의해 좌우됨.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2년까지 인프라에 

7조 페소를 투자할 계획임을 천명함.

○ 정부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향후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임.

○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중국 기업의 

진출 확대가 전망됨.

○ PPP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임.

○ 중국 기업의 참여 증가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우려됨.

○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만연함.
  ※ 2015 부패인식지수 95/168위 

자료: BMI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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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추진사업

□ (도로)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및 BRT 사업 등 추진

○ 공공건설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 DPWH)는

교통 체증 완화, 주요 관광지 및 항구·공항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2011∼16년 중 도로 확장 및 개선 사업에 7,500억 페소(약 156억

달러)를 투자함.

― DPWH는 Ninoy Aquino 국제공항(NAIA) 고속도로, Cavite-Laguna 고속도로,

Tarlac-Pangasinan-La Union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을 발주함.

  ○ 또한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Skyway 3단계 사업, Laguna 호수 제방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Cebu와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BRT) 구축도 계획하고 있음.

< 표 12 > 필리핀 주요 도로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금액

(억 달러)
재원 및 참여기업 현황

Metro Manila, Makati- Quezon 
City 구간 Skyway Stage 3
(14.8km)

5.9

Sponsor: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Toll Regulatory Board

Operator: San Miguel Corporation

Construction: EEI Corporation

Under 
Construction
(2014-2018)

Cebu-Cordova 교량 건설사업
(8.3km) 5.9

Sponsor:
Cordova Municipality,
Cebu Provincial Government

Construction:
Metro Pacific Tollways Corporation

Contract 
Awarded

Laguna 호수 제방 고속도로 건설사업 
(47km) 27.5

Sponsor: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In tender/
Tender 

launched
Metro Manila Bus Rapid
Transit(BRT) 사업
(16km) 

2.3
Sponsor: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Approved

Cebu Bus Rapid Transit(BRT) 사업
(340km) 40

Operator: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Consultant/Project Management: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At Planning 
Stage

자료: BMI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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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마닐라 경전철 및 남북철도 건설 추진

  ○ 현재 운행 중인 기존의 1∼3호선 경전철 노선 확장 사업 및 4∼8호선

신규 건설을 추진·계획하고 있음.

― 신규 노선 중 7호선(MRT-7, 22.8km)이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완공

예정이며, 그 외 노선은 현재 입찰, 사업 타당성 조사, 계획 단계임.

  ○ 아울러 2010년 정부는 노후화된 기존의 남북철도 복원 및 재건

North-South Railway Project, NSRP) 계획을 발표해, 2015년 2월 동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 현재 통근 노선을 포함한 남부 노선*이 입찰 단계에 있으며, 북부 노선은

Tutuban∼Malolos 통근 노선(38km)이 2017년 착공 및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①통근 노선 : 마닐라∼Calamba 구간(56km)
②Long-Haul 노선 : 마닐라∼Legazpi 구간(478km)
③Long-Haul 확장 노선 : Legazpi∼Matnog 구간(117km), Calamba∼Batangas 구간(58km)

< 그림 4 > 마닐라 경전철 노선도(안) < 그림 5 > 남북고속철도 노선도(안)

자료: Arangkada Philippines 2010: A Business Perspective. 자료: North-South Railway Project – Sout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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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필리핀 주요 철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금액

(억 달러) 재원 및 참여기업 현황

Manila Light Rail Transit(LRT) 
1호선 확장 사업
(11.7km)

13.0

Sponso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Financier: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Security Bank Corporation 등

Operator:
Macquarie Group Ltd,
Light Rail Manila Corp 등

Construction:
Metro Pacific Tollways Corporation

Project 
Finance 
Closure

Manila Light Rail Transit(LRT) 
2호선 확장 사업
(4.1km)

2.2

Sponsor: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DM Consunji

Under 
Construction
(2015-2017)

Manila Light Rail Transit(LRT) 
4호선 건설 사업
(11km)

10.7
Sponsor: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At Planning 
Stage

Manila Light Rail Transit(LRT) 
6호선 건설 사업
(19km)

13.7
Sponso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In tender/
Tender 

launched

Manila Metro Rail Transit(MRT) 
7호선 건설 사업
(22.8km)

14.5

Operator: San Miguel Corporation

Consultant/Project Management:
Korail

Construction: Hyundai Rotem

Under 
Construciton
(2016-2020)

Metro Manila-Calamba-Legazpi 
남북철도 사업
(534km) 

35.0

Sponsor: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Financier: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perator: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In tender/
Tender 

launched

Tutuban-Malolos 남북철도 사업
(38km) 

24.0

Financier: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perato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Project 
Finance 
Closure

자료: BMI에서 발췌.

□ (항공) 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공사 등 추진

  ○ 2016년 9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9건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3건이 Bicol, Bohol, Ninoy Aquino 등 공항

건설 및 확장 사업임.

○ 또한 San Miguel 그룹은 마닐라 만 1,600ha 크기의 매립지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NAIA를 대체할 신국제공항 건설을 구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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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필리핀 주요 공항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금액

(억 달러) 재원 및 참여기업 현황

Mactan Cebu 국제공항 제2터미널
(8백만 명/연) 3.6

Sponsor:
Megawide Construction Corporation

Financier:
Asian Development Bank,
BDO Unibank,
Philippine National Bank 등

Operator: GMR Infrastructure

Consultant/Project Management:
Mott MacDonald

Under 
Construction
(2015-2018)

Godofredo P. Ramos 공항 확장
(3백만 명/연) 3.0

Operator: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San Miguel Corporation,
Caticlan International Airport 
Development

Under 
Construction
(2014-2017)

Bicol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확장 1.0

Sponsor: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Operator: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Approved

Bohol 신공항 건설
(1.7백만 명/연) 1.6

Sponsor: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Approved

NAIA 신규 터미널 건설 10.8 Operator: San Miguel Corporation
At Planning 

Stage

자료: BMI에서 발췌.

 (3) 기업 진출현황

□ 외국기업 및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 일본의 필리핀 교통 인프라 산업 진출은 대부분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원조자금을 기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JICA는 마닐라 경전철 5호선, 남북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130억 달러 규모의 마닐라 만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등 교통 인프라 분야 지원이 활발함.

  ○ 미국 해외원조기관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는 동부

Visayas 지역 2차 국도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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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는 2016년 말 누적 기준 대 필리핀 교통 인프라 분야에 총 74건,

15.6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세계은행은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 총 50건,

46.3억 달러를 지원함.

□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GS건설과 금호산업은 2014년 1억 달러 규모의 Puerto Princesa 공항

확장 사업을 수주한 후 2017년 5월 동 사업을 완공함. 현대로템과

코레일은 2016년 마닐라 경전철 7호선 사업을 수주해 각각 전동차 및

통신·전력 장비 공급과 설계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기업은 2016년 5월 말 누적 기준 필리핀에서

도로 82건/12.8억 달러, 철도 4건/4억 달러, 공항 6건/3.2억 달러를

수주하는 등 도로 인프라에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출해 있음.

< 표 15 > 우리기업의 주요 필리핀 도로·철도 사업

프로젝트 명
금액

(억 달러) 재원 및 참여기업 현황

Puerto Princesa 공항 확장 사업
(1.7백만 명/연)

1.0

Sponsor:
Philippin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Financier: Korea Eximbank

Construction: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oration, Kumho Industrial

Completion
(2017년 완공)

Secondary National Roads
Development Project- Package4
(77.5km)

0.5

Sponsor: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Financier: 
US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Construction: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Yakal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Manila Metro Rail Transit(MRT) 
7호선 건설 사업
(22.8km)

14.5

Operator: San Miguel Corporation

Consultant/Project Management:
Korail

Construction: Hyundai Rotem

Under 
Construciton
(2016-2020)

Davao Light Railway Transit (LRT) 
System 사업
(28km)

8.4 Construction: 
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

At Planning 
Stage

Cebu-Bohol Translink 교량 사업
(17.5km)

25.0

Financier: Korea Eximbank

Operator: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At Planning 
Stage

자료: BMI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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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인프라 산업 

 (1) 산업 현황 및 전망

□ 전력 생산·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속도는 더딘 편

  ○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2016년 전력 생산 및 소비량이

각각 91TWh, 74TWh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전력 수요에 비해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지 못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경제성장률을 하회해 증가 속도가 더딘 편임.

 ○ 전력 소비 주체는 가정용·산업용·상업용 전력 소비가 모두 30% 내외를

차지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그림 6 > 필리핀 전력생산·소비량 추이 < 그림 7 > 소비주체별 전력 소비 구조

주: 전력생산·소비량 차이는 발전·배전소 자체 사용
및 송배전 손실.

자료: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주: 2016년 기준.
자료: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 지역별로 발전방식이 상이하며, 전력 수급의 편차가 커 일부

지역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

  ○ 7천여 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필리핀 전역에 일괄적으로 전력을 공급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에 지역별로 전력공급 체계 및 주요 발전

원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Luzon 지역은 화력발전, Visayas는 지열발전, Mindanao는 수력발전이 상대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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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필리핀 지역별·발전원료별 발전용량 비중(2016년 기준)

단위: %

  

구  분 Luzon Visayas Mindanao

석 탄 35.4 32.1 33.8

석 유 14.2 19.9 26.2

천 연 가 스 22.9 0.1 0.0

수 력 16.9 0.6 33.6

신재생에너지 10.6 47.3 6.4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 또한, 지역별 전력 생산 및 소비 비중은 인구 분포에 비해 수도 마닐라가

위치한 Luzon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이에 Visayas와

Mindanao 일부 지역에서는 매일 부분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 부족을 겪고 있음.

< 표 17 > 필리핀 지역별 발전용량, 전력 소비량, 인구 비중

단위: %

  

구 분 Luzon Visayas Mindanao 합 계

발전용량 69.9 15.3 14.8 100.0

전력 소비량 74.0 13.5 12.5 100.0

인구 56.9 19.2 23.9 100.0

주: 발전용량 및 전력 소비량은 2016년 기준, 인구는 2015년 기준.
자료: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편

   ○ 2015년 필리핀의 에너지 자급률은 53.5%*로 2010년(58.3%)에 비해 하락

하였으며 목표치인 60%에 미치지 못해 낮은 수준임.

*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3)) 50.4MTOE4) 중 자국 생산량은 26.9MTOE

― 석유는 거의 전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로부터 70% 이상을 수입함. 석탄의 자급률은 약 40%로 나머지는 인도

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3) Total Primary Energy Supply

4) 백만 석유환산톤(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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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연료가 비교적 저렴한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한편,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전용량에서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상승하고, 석유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그림 8 > 발전원료별 발전용량 비중 추이

자료: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

□ 에너지 계획 수립을 통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2010년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2009-2030 Philippines Energy Plan(PEP)’를 수립한 데 이어, 2012년

이 계획의 수정안인 ‘2012-2030 PEP’를 발표함.

   ― 2012-2030 PEP는 발전용량이 2011년 16.2GW에서 2030년 25.8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전력 수요도 매년 4.8% 증가해 2030년 29.3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전망임.

  ○ 예상되는 전력 부족에 대응해 정부가 발전소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전력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BMI에 따르면 발전용량(Capacity) 전망은 2020년 26.4GW, 2030년 31.3GW임.

전력 생산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에

수립한 전망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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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필리핀 전력 생산·소비량 전망

자료: BMI.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필리핀은 지형적으로 지열,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음. 환태평양 조산대 및 아시아·태평양 몬순벨트에

위치해 있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지열발전 대국*이자, 동남아시아

최대의 풍력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가임.

* 지열발전상위 5개국(MW): 미국(3,450), 필리핀(1,870), 인도네시아(1,340), 멕시코(1,017), 뉴질랜드(1,005)

** 풍력 발전용량(MW, 2015년 기준): 필리핀(387), 태국(223), 베트남(135)

○ 발전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2016년

15.6%를 차지함.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는 지열 발전이 2013년까지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이 성장함에

따라 동 비중이 2016년에는 57.2%로 하락함.

  ○ 정부는 에너지 자급률 향상, 연료 수입 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장려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계획 프로그램(Renewable Energy Plan and Programs)

2011-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추가로

9,866.3MW 확충해 2010년 대비 약 3배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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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확충 목표

단위: MW

분야 2010년 
발전용량

추가 발전용량 목표 2030년까지 
발전용량2015 2020 2025 2030

지 열 1,966.0 220.0 1,100.0 95.0 80.0 3,461.0

수 력 3,400.0 341.3 3,161.0 1,891.8 0.0 8,724.1

바 이 오 매 스 39.0 276.7 0.0 0.0 0.0 315.7

풍 력 33.0 1,048.0 855.0 442.0 0.0 2,378.0

태 양 광 1.0 269.0 5.0 5.0 5.0 285.0

해 양 0.0 0.0 35.5 35.0 0.0 70.5

합 계 5,438.0 2,155.0 5,156.5 2,468.8 85.0 15,304.3

주: 수력발전 포함.
자료: Department of Energy, Philippines에서 정리.

  ○ 아울러, 2012년 발전차액 지원제도5)(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에 20년간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음.

* 2015년 풍력 발전 한도용량을 200MW에서 400MW로, 태양광 발전 한도용량을
50MW에서 500MW로 확대

※ 발전원료별 FiT 요율(2013년 기준): 태양광(9.68페소/KWh), 풍력(8.53페소/KWh), 바이오

매스(6.63페소/KWh), 수력(5.9페소/KWh)

 
< 표 19 > 필리핀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전력 부문 민영화 및 규제 완화로 시장 

진입 증가가 기대됨.

○ 수력 및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력이 높음.

○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 확대가 

기대됨.

○ 원자력 발전이 정부의 안건에서 제외됨.

○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음.

○ 가정·산업용 전기요금이 아시아 지역 

타 국가에 비해 높음.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최근 석탄화력 발전 사업이 다수 승인됨에 

따라 화력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 발전 기대

○ 원료 가격 상승으로 발전 단가가 상승해 

전력 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음.

○ 외국 기업의 지분을 40% 이내로 규제해 

민간 투자자의 진입에 제약이 있음.

○ 태풍 등 반복적인 자연 재해에 취약함.

자료: BMI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5)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거래 가격이 고시한 거래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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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추진사업

□ 석탄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발주 증가

   ○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석유를 대체할 저렴한 원료로 각광받고 있어 정부는 석탄 수입 
및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임.

― BMI에 의하면 2015∼16년 중 건설이 완료된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이 9건,

현재 건설 중으로 2020년 전후로 완공 예정인 사업이 11건, 계획 단계인

사업이 20건인 것으로 나타남.

< 표 20 > 필리핀 주요 발전 플랜트 사업

프로젝트 명
금액

(억 달러) 재원 및 참여기업 현황

Lanao Kauswagan 화력발전소
(540MW)

10.0

Sponsor: Ayala Corporation

Financier: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Operator:
Philippine Investment Alliance for 
Infrastructure,
Power Partners

Under 
Construction
(2015-2018)

Dinginin 화력발전소
(1336MW) 10.0

Sponsor:
Aboitiz Power Corporation,
Sithe Global, Ayala Corporation

Financier: China Development Bank

Under 
Construction
(2016-2022)

Calaca 화력발전소 확장
(1000MW) 16.0

Sponsor:
Manila Electric Company,
Marubeni, 
DMIC Development Corporation

Financier:
China Banking Corporation,
Ayala Corporation,
Banco de Oro Unibank Inc

Construction:
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

At Planning 
Stage

Nabas 풍력발전소
(50MW) 1.2

Sponsor:
BCPG Public Company Ltd,
PetroGreen Energy Corp,
EEI Corporation

Feasibility: Cowi

Under 
Construction

Naga City 태양광발전소
(60MW)

0.9 Operator: MRC Allied Approved

Macabud 태양광발전소
(30MW)

1.3

Sponsor:
Transpacific Broadband Group 
International Inc,
ATN Holdings Inc

At Planning 
Stage

Kalinga 지열발전소
(100MW) 3.0 Sponsor: APC Group, Chevron

At Planning 
Stage

Apayao-Abulog 수력발전소
(600MW)

15.0 Sponsor: Pan Pacific Power At Planning 
Stage

자료: BMI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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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

* 2015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KWh당)은 0.18달러로 일본(0.15), 싱가포르(0.12)를 상회

○ 2016년 동남아시아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Gregorio 발전소(133MW)가

가동되었으며, Nabas 풍력발전소(50MW), Kalinga 지열발전소(100MW)

등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계획 중임.

 

 (3) 기업 진출현황

□ 외국기업 및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 일본은 Mizuho 그룹, Mitsubish, Fuji 전기 등이 Burgos, San Lorenzo

등 풍력발전 사업에 다수 참여함. 또한 JGC, Mitsubishi Hitachi 등은

우리기업과 함께 Sarangani, Maasim, Pagbilao 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해

시공 및 장비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은 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 Wuxi Huaguang Boiler

등이 화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ADB는 2016년 말 누적 기준 필리핀 에너지 부문에 총 75건, 34.3억

달러(총 지원금액의 20%)를 지원함. 세계은행은 현재까지 에너지 부문에

총 29건, 24억 달러를 지원함.

□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대림산업은 일본의 JGC, Mitsubishi Hitachi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Sarangani, Pagbilao, San Buenaventura 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필리핀 발전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기업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현대엔지니어링은 Barangay Bato 화력발전소를 시공 중이며, 2015년

Bacon-Manito 지열발전소 4호기 건설 사업을 수주해 우리기업 중 처음

으로 필리핀 지열발전 시장에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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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도 각각 600MW 규모의 Masinloc, Subic 화력

발전소를 수주하였으며,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은 Cavinti 등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표 21 > 우리기업의 주요 필리핀 발전 플랜트 사업

프로젝트 명 금액
(억 달러)

재원 및 참여기업 현황

Sarangani 화력발전소
(210MW) 6.0

Sponsor: Sagittarius Mines

Operator: Alsons Consolidated Resources

Construction: 
Daelim Industrial Company
JGC Corporation

Under 
Construction
(2012-2019)

Pagbilao 화력발전소
(420MW)

9.8

Financier: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SP Capital Investment Corp,
First Metro Investment Corporation 등

Operator: TeaM Energy

Construction:
Daelim Industrial Company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Under 
Construction
(2014-2017)

Barangay Bato 화력발전소
(300MW)

9.2

Sponsor: Vivant Corp

Financier:
First Metro Investment Corporation

Operator: Aboitiz Power Corporation

Construction: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Galing Power Energy Co

Consultant/Project Management:
Jacobs Engineering Company

Under 
Construction
(2015-2018)

San Buenaventura 화력발전소
(500MW)

10.9

Sponsor: Manila Electric Company,
Electricity Generating Public 
Company Limited

Financier: Metrobank, BDO Unibank,
China Banking Corporation 등

Construction: Daelim Industrial Company

Equipment: Mitsubishi Corporation

Under 
Construction
(2015-2019)

Masinloc 화력발전소
(600MW)

12.0

Sponsor: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lectricity Generating Public 
Company Limited, AES Corporation

Operator:
Masinloc Power Partners Company

Construction:
POSC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Lafarge S.A.

Under 
Construction
(2016-2019)

Subic 화력발전소 확장
(600MW) 12.0

Operator: Redondo Peninsula Energy

Equipment: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Aboitiz Power Corporation

At Planning 
Stage

Cavinti 풍력발전소
(50MW)

1.5
Sponso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Operator: Alternergy Wind One

At Planning 
Stage

자료: BMI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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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통신 인프라 산업

 (1) 산업 현황 및 전망

□ BPO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ICT 산업 빠른 성장세 시현

  ○ 필리핀은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등을 기반으로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대 BPO 산업국으로 부상함. BPO 산업의 성장에 따른

IT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ICT 산업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0.5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2배로 성장함.

  ○ 하드웨어 산업은 ICT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

으로 PC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12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주춤함.

반면, 기업 및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로 소프트

웨어 및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림 10 > 필리핀 ICT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추이

자료: BMI.

 
□ ICT 인프라 수준 및 서비스 보급률은 열악한 편

  ○ 국민소득 증가, 도시화 진전 등에 따라 무선통신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그러나 도서

국가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인프라 수준 및 보급률이 저조한 것

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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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IT 기업 Akamai Technologies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필리핀의 평균

인터넷 연결 속도와 10Mbp 이상 광대역보급률은 각각 5.5Mbps, 11%에

불과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 표 22 > 필리핀 주요 통신서비스 가입 및 접근 현황

구  분 단위 2014 2015

유선전화 가입자 수(백명 당) 명 3.1 3.0

이동전화 가입자 수(백명 당) 명 111.2 118.1

컴퓨터 보유 가정 비율 % 24.3 27.0

인터넷 접근 가정 비율 % 26.9 28.3

인터넷 사용자 비율 % 39.7 40.7

유선 인터넷 가입자 수(백명 당) 명 2.9 3.4

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백명 당) 명 28.0 41.6

자료: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6.

   ○ 또한 ‘2016 ICT 개발지수’에서 필리핀은 107/175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는 17/34위를 기록함. 하위 항목별로는 ICT 기술(84위)에 비해

ICT 활용(107위), ICT 접근(108위)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전략 수립, 정보통신부 신설 등 ICT 산업 육성 의지 표명

  ○ 정부는 2011년 ICT 산업 육성 및 국민의 ICT 인프라 사용 증진을 위해

‘필리핀 디지털 전략 2011-2016’을 수립해 4대 주요 계획*을 발표함.

* ①투명한 정부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②인터넷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 ③국민의

디지털 사용능력(Digital Literacy)에 대한 투자, ④국가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 산업과

기업의 혁신

             
  ○ 또한 2012년 기존의 ICT 관련 부처들을 정보통신부(DICT)로 통폐합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 DICT는 2016년 6월 정식으로 출범하여 2017년 3월

‘국가 광대역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초안을 발표함.

― 국가 광대역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10Mbp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 광케이블

등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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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 개혁 추진
            
  ○ 2016년 5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가격에 비해 느린

점을 언급하면서, PLDT, Globe Telecom 등 기존 통신사에 통신 서비

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함.

― 필리핀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느린 반면, 1GB당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격은 싱가포르(7.11달러)와 비슷한 7.10달러로 전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함.

  ○ 정부는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 기업의 지분 소유를 40%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개정해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함.
  
□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ICT 산업 지속적 성장 전망

  ○ 국민소득 증가, 정부의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ICT 산업의 시장 규모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 이상 성장해 2021년

에는 55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임.

○ 하드웨어의 경우 PC의 대체재인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임. 반면 아웃소싱 활성화에 따른 외국 기업의 진출

증가 및 기업경영 현대화, 전자정부 구축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은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11 > 필리핀 ICT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전망

자료: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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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 필리핀 통신 인프라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가격 경쟁력 및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다른 BPO 지역들보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 

및 보안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다국적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진입으로 

현지 PC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인도 등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와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 고급 IT 전문 인력이 희소함.

○ 보안 서버 등 클라우드 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아시아 타 지역 대비 PC 보급률이 낮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음.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스마트폰 보유 증가에 따라 PC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경제 경착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함.

○ BPO 산업의 임금 상승으로 투자 매력도 

감소가 우려됨.

자료: BMI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2) 주요 추진사업

 □ 전국 인터넷 통신망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 추진

  ○ 정부는 국가 광대역 계획과 연계하여 2026년까지 총 306억 페소를 투입해

100,349개 공공장소에 무료 Wi-Fi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교육부에 의하면 2016년 기준 Wi-Fi 보급이 가능한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38,666개

중 7,800개, 중·고등학교 8,087개 중 4,321개에 불과함.

― 2018년 23,631개, 2021년 55,438개, 2026년까지 학교, 병원, 관공서, 공원 등

100,349개 공공장소에 통합 Wi-F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울러,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요금징수 시스템 및 교통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교통센터 구축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ITS)6)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17.2억 페소를 투입해 2년에 걸쳐 경전철 3개 노선(LRT-1, LRT-2,

MRT-3)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을 구축함.

― 또한 메트로 마닐라 Taguig시 남부 터미널(8,720만 달러)과 Cavite 고속도로

남서부 터미널(7,040만 달러)에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6)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 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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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 진출현황

□ 외국기업 및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 일본의 NTT communications는 2015년 필리핀 최대 통신사 PLDT에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또한 JICA는 실시간 배수

모니터링 시스템, 지진·쓰나미 등 재해방지 시스템, 기상 레이더 시스템

등 다수의 ICT 사업을 유·무상 원조 형태로 지원함.

  ○ ADB는 지역개발,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ICT 사업을 총 3건 지원함.

세계은행은 마닐라·세부 BRT 노선, 조세 행정 시스템 개선 등 교통·

공공행정 부문과 연계된 사업 위주로 총 9건을 지원함.

□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우리기업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 ITS 구축 사업을 비롯해 통신망

구축 컨설팅 용역 제공,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공급 등의

형태로 필리핀 정보통신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LS산전은 2016년 1,633만 달러 규모의 경전철 3호선 신호교체 사업을 수주

해 국내업체 최초로 필리핀 도시철도 열차제어 시스템 시장에 진출함.

― SK텔레콤은 2016년 5월 통신시장 점유율 제2위인 Globe Telecom을 대상으로

LTE 망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함.

― 한국조폐공사와 스마트카드 솔루션업체 유비벨록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65억원 규모의 충전식 선불 스마트카드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진출함.

―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 엠게임은 2011년 현지 PC방 프랜차이즈 업체 디지털

파라다이스와 PC방 관리 솔루션 ‘PC와이즈’ 공급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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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민관협력방식(PPP)을 통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

○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며

재정적자 한도를 GDP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인프라 예산을

임기 내에 GDP의 7%까지 증액할 계획임.

  ○ 그러나 정부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PPP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향후 PPP 형태의 프로젝트 발주가 급증할 전망임.

  ○ 앞서 정부는 2011년 국가경제개발청(NEDA) 산하에 ‘PPP센터’를

설립해 인프라 개발전략의 일관성과 민간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

하는 한편, 사업추진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진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PPP센터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수주 완료 및 입찰 단계인 프로

젝트는 총 41건이며, 이 중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이 23건으로 절반을 상회함.

  ○ 이에 우리기업은 현지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적시에 파악해야 하며 ADB, AIIB 등

다자개발은행의 추진 사업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유력기업 및 외국기업과 동반 진출을 모색할 필요

  ○ 필리핀에서 추진되는 교통·전력 인프라 사업은 San Miguel Corp.

Ayala Group 등 현지 재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우리기업은 현지 유력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현지기업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할 필요가 있음.

   ― 코레일은 San Miguel사와 도시철도 2호선과 6호선 운영유지 보수사업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평소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 이를 토대로 2016년

8월 San Miguel사와 도시철도 7호선 설계 자문용역 수행 계약 체결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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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일본, 중국 등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외국의 선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지 건설 인프라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림산업은 일본의 JGC Corp. Mitsubishi Hitachi사와 함께 Sarangani,

Pagbilao, San Buenaventura 등 다수의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둠.

― 한진중공업은 현지 기업 Yakal Construction, 중국 기업 Qingjian Group 등과

함께 필리핀 2차 국도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함. 향후 중국의 필리핀 진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합작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및 유·무상 지원제도 활성화 필요

  ○ 일본과 중국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필리핀과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고위급 회담, 당국 간 협의회 등을 통해

필리핀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2017년 3월 제1차 필리핀-일본 인프라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1조엔 규모의 ODA 및 투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중국도

2016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에 240억 달러 금융지원을 약속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5년간 중단되었던 공동경제무역위원회를 재개함.

○ 2017년 2월 정부는 제1차 한-필리핀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해 향후 에너지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발전,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또한 EDCF, KOICA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무상 원조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연계성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 필리핀 EDCF 지원금액은 2016년 말 누계기준 8,897억 원으로 베트남,

방글라데시에 이은 제3위 지원국이며, KOICA 무상원조 지원실적은 2015년

말 누계기준 2,155억 원으로 제5위 지원국임.

< 첨부2: EDCF의 대 필리핀 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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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조사역 조재동(02-6255-5725)
jjd8948@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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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PDP 2017-2022 3대 분야 및 주요 내용

 

3대 분야 전략 주요 내용

사회결집력 
강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민 중심 거버넌스

부패 척결, 규제 개혁,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 
성과중심제도 강화, 시민참여 확대, 정보공개 확대, 
선거법 개정 등

신속·공정한 법 집행 사법부문 조정위원회 제도화, 경제정의 강화, 시민참여 
확대, 야간재판 확대, 사회적 약자 법적 보호 강화

필리핀 문화·가치 
증진

필리핀 문화에 대한 정보접근성 확대, 문화유산 보존 
계획 제도화·강화 문화 교육 확대, 필리핀 자부심 고취

불평등 감소

농림어업 부문 경제적 
기회 확대 지역 특화 농업지도 개발, 관개시설

중소기업 진흥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투자 촉진, 아세안 시장 개척, FTA 확대 등 
시장접근성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구역 설립

인적자원 개발
유아사망률, 산모사망률 개선, 결핵, 말라리아 감염 
완화 등 보건개선, 초등학교, 고등학교 취학률 제고, 
평생교육 확대, 직업교육 강화 생산성 증진

취약계층 지원 건강보험 확대, 아동노동 30% 감소, 사회보장 확대,
긴급피난시설 이재민 긴급지원 확대

안전한 사회 구축 저소득층 주택건설 확대 및 직간접적 재정보조 확대, 
무주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성장잠재력 
증대

연령대별 인구분포 
조절

출생률 감소(3명 → 2.1명) 등 가족계획 장려, 유아
사망률, 산모사망률 감소

과학기술 발전·혁신 특허취득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R&D 예산 
확대, 농업관련 과학 및 기술투자 확대

자료: PDP 2017-2022,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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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DCF의 대 필리핀 지원 현황

1. 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

구 분 교통 수자원 전력 통신 해투융자 계

지원금액 448.8 288.4 24.7 15.6 0.9 778.4

지원건수 12 2 2 2 1 19

비    중 57.7 37.1 3.2 2.0 0.1 100.0

2. 사업별 지원현황 

분야 연도 사 업 명
승인액

백만 원 백만 달러

교통

‘96 라귄딩간 공항개발사업 21,172 25.0

‘04 라귄딩간 공항개발사업(보충) 7,552 8.2

‘03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33,189 35.0

‘05 GSO 도로확장 및 긴급준설사업 23,041 22.3

‘08
바콜로드~실라이 공항진입도로 

건설사업
14,953 13.1

‘08 GSO 도로(2차) 사업 32,274 28.3

‘09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77,117 71.6

‘09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보충) 18,726 15.3

‘09 남북부연결철도 2차 사업 117,226 96.0

‘10 라귄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 14,323 13.3

‘11 사마르 해안도로사업 25,194 20.6

‘15 팡일만 교량사업 122,280 100.1

소계 (12건) 507,047 448.8

수자원·위생

‘12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 253,861 207.9

‘13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사업 98,285 80.5

소계 (2건) 352,146 288.4

전력

‘94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 8,645 10.7

‘94 루손 송전설비 확충사업 9,265 14.0

소계 (2건) 17,910 24.7

통신

‘90 1차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 3,790 5.4

‘94 2차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8,249 10.2

소계 (2건) 11,994 15.6

해투융자
‘90 생견사제조 해투사업 618 0.9

소계 (1건) 618 0.9

합계 (19건) 889,715 778.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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